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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음악별 청각자극에 따른 뇌파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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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EEG Characteristics by auditory stimuli of Emotional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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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ong-Woo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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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느낌이 다른 3가지 감성적인 음악이 감성과 주의각성에 미치는 영향을 뇌파 측정을 통해 비교하고

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실험군에게 2채널 뇌파측정기를 이용하여 Fp1과 Fp2에서 청취전 배경뇌

파를 측정하고 청취중과 청취후의 뇌파를 측정하여 상호 비교 하였다. 연구 결과는 1)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Fp1, Fp2의 알

파, SMR, 저베타, 고베타, α/-β가 유의하게 증가했고, Fp2의 세타, �/SMR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2)장송곡의 델타를 제외한 

모든 곡들의 청취중 뇌파와 청취후 뇌파는 Fp2가 우세했으나 장송곡은 Fp1의 델타파가 우세했으며, 3)알파값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활동성이 증가한 음악은 프랠류드였다. 이는 편안한 느낌의 프랠류드가 뇌의 이완과 더불어 활성을 유도하며, 무

거운 느낌의 장송공은 좌뇌의 활동성을 저하 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 결과로 음악을 청취하고 감성의 변화를 느끼

는 것은 음악이 실제로 뇌의 활동성에 영향을 미쳐 감성적인 변화와 주의 각성의 차이를 유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how three kinds of emotionally different music impacted on 

the emotion and arousal by measuring EEG. The research method was to compare the measurement of the 

background EEG on Fp1 and Fp2 before, while and after listening using a 2-channel EEG device with various 

experimental groups aging from 20s to 50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At both Fp1 and Fp2, the amplitude 

of alpha(8-13Hz), SMR(12-15Hz), low beta, high beta, and α/-βsignificantly increased in all music, while at Fp2 only, 

theta and ??/SMR increased meaningfully.2) At right prefrontal cortex(Fp2), all bands of EEG predominated while 

and after listening to all songs over Fp1 except for the delta of funeral march which predominated while listening 

to Fp1.3) The music with a noticeably high alpha value and increased activity was Prelude.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Prelude induced brain activity along with relaxation, and the emotionally heavy burden of funeral march 

decreased the activity of the left brain. This research revealed that feeling emotional change by listening to music 

was due to the fact that music influenced the brain activity inducing the change of emotion and aro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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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음악에 대한 심리생리학적인 연구는 1863년 발표된 

독일의 물리학자이자 의학자이며 음악학자인 헬름흘츠

(Hermann von Helmholtz)의 생리학적 기초로서의 음인

지 이론(Die Lehre von den Tonempfindungen als 

physiologische Grundiage für die Theorie der Musik)으

로부터 시작 되었다. 그로부터 19세기 심리 음향학은 음

악학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1]. 그 뒤에 

Hinrich (1995)는 우리의 뇌가 음악에 반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악적 요소의 변수들이 각기 특별한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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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리의 감정 상태와 기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2]. 음악 정보처리 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초기

에는 음색, 음고와 같은 소리를 다루었는데, 점차 선율과 

화성 진행 등 인지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범위가 확

대 되었다. 최근에 음악관련 심리 연구는 뇌 과학을 기반

으로 뇌파를 측정하여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실제 자

극 인지 및 처리 과정을 신경메커니즘을 통해 알아보고 

있다[3]. 청각과 뇌파관련 연구들을 보면 청각적 자극을 

주었을 때 감성상태의 상관지수가 휴식상태의 상관지수

보다 크다는 결과가 있고[4],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청

각적 자극이 오른쪽 전두엽을 더 활성화 시켜 전두엽에

서의 EEG 비대칭성 및 N200. P300과 같은 ERP 요소들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5]. 또한, 대중음

악 템포에 대한 연구에서는 느린 템포의 음악이 빠른 템

포의 음악보다 질병이나 스트레스 저항력은 물론 주의집

중 및 기억력증진을 시킬 수 있다고 밝혔으며[6], 배경음

악이 과제수행에 효과적이라는 연구[7],[8]와, 클래식과 

바이노럴 비트음은 집중력 수치를 높이고 가요는 수치를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9]가 있다. 그리고 음악 청취에 

따른 감정분류를 위한 EEG신호 패턴분석 연구에서는 

음악 청취 패턴 분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

도 했다[10].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음악적 요소들의 지각 

및 인지에 따른 양 반구간 우세성에 관한 의견들은 일관

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11],[12],[13]. Cohen과 

그의 동료들은 프랑스계의 캐나다인과 중국인 대상에게 

음악적 자극을 이분 청취법으로 실시한 뇌 우세성 연구

[14]에서 음악적 요소들의 지각 및 인지에 따른 양 반구 

간 뇌 우세성에 관한 의견들 중 인종적인 면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제안을 한 점은 피험자들의 음악적 경

험과 배경이 뇌 기능에 대해 일관된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이라는 연구들[11],[12]과 일맥 

상통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음악과 뇌파관련 연구 중  클래식과 가

요의 뇌파비교 연구[15], 감성상태와 휴식상태의 뇌파비

교 연구[4], 집중력에 미치는 음악 장르(클래식, 바이노

럴비트음, 가요)에 따른 뇌파연구[10] 등이 있다. 본 연

구와 가장 유사한 3가지 다른 감정의 장르(팝, 락, 뉴에

이지)의 연구[3]가 있지만 감성특성에 대한 연구이기 보

다 단순히 한 종류의 음향자극으로 음악을 취급하였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감성 특성을 연구하기에 한계가 있

다고 기술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감성적인 반응과 주의각성 

반응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전전두엽 좌뇌(Fp1)와 우뇌

(Fp2)에서 뇌파를 측정하여 3가지 서로 다른 감성을 유

도하는 음악을 청취할 때의 뇌파변화를 측정하여 감성적

인 변화뿐만 아니라 주의각성에 대한 반응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및 실험방법

본 연구는 음악듣기 전 배경뇌파를 측정한 다음, 각각 

다른 감성의 음악을 들려주고 음악 청취시의 뇌파 변화

와 청취 후의 밴드별 뇌파 변화를 배경뇌파와 비교 연구

하였다. 

실험은 조용한 장소에서 한명씩 배경뇌파를 먼저 측

정하였는데, 잡파 혼입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려주었다. 음악의 크기는 듣기 편안한 

65~75dB 중에서[3] 실험자의 의견을 반영해 설정했으

며, 실험기간 동안 습도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실험 기간은 2015년 11월에서 2016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눈 깜박임에 의한 잡파와 알파파 출현을 고려해 모든 

뇌파는 폐안 시에 측정했다. 계속 눈을 감고 있으면 졸음

이 올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음악이 끝나면 잠시 다음 

음악 청취 시까지 눈을 뜨고 5-6초간 기다리게 했으며, 

각 음악청취 시간은 45초로 설정 했다. 실험자는 어떤 

음악을 듣게 될지 음악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취했으며, 음악청취 시작 후 약 4-5초 정도 

경과한 후에 뇌파 측정을 시작하여 40초 후 종료 했다. 

그리고 한 음악을 듣고 난 다음, 음악과 음악 사이에 화

이트 노이즈를 20초간 넣어 앞 음악이 다음 음악에 영향

을 주지 않게 설계 하였다. 전체 뇌파측정 시간은  배경

뇌파 40초와 세 종류 음악 청취 중 뇌파 40초, 그리고 청

취 후 뇌파 40초로 총 200초간 측정 했다. 청취에 사용

한 음악은 슬프고 어두운 정서를 바탕으로 작곡된 쇼팽

의 장송곡(Chopin: Funeral Marche, op. 35), 경쾌하고 

즐거운 느낌의 콰이강의 다리 행진곡(Kenneth Alford: 

The River Kwai March), 편안하고 아름다운 느낌의 바

하의 프랠류드(Johann Sebastion Bach: Prelud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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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gue no.  1 in C Major) 등 3가지이다. 곡들은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버전을 사용했다. 이는 친숙한 

음악이 감정적 느낌을 더 빨리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

는 가정 하에 선택하였다. 쇼팽의 장송곡은 장송곡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곡으로 피아노 소나타2번 내림 나단조 3

악장의 원곡을 들려주었으며 콰이강의 다리 행진곡 역시 

Malcolm Arnold가 휘파람 소리를 첨가해서 편곡해 영

화에서 사용해 유명해진 영화음악을, 바하의  프랠류드 

역시 원곡인 피아노곡을 사용했다. 실험군의 청취 순서

는 Fig.1과 같다.

 Fig. 1. Music listening sequence 

실험군의 뇌파 변화가 음악청취에 의한 변화라는 것

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군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조군 10

명에게 40초씩 5회(총 200초) 실험을 했고 좀 더 시간을 

길게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5분 1회, 모두 500초 동안 눈을 감고 뇌파측정을 했으며, 

각 폐안 40초씩 측정하는 사이, 사이에 실험군과 동일하

게 약 5-6초간 잠시 눈을 떴다 측정이 시작되면 다시 감

게 했다.

  Fig. 2. Control group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 11월 청각을 포함해 신체적 정신적

으로 건강한 오른손잡이 3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피험자들은 측정 최소 30분전 뇌파에 영향을 주는 음식

이나 음료를 섭취하지 않았으며 졸음이 오는 대상자는 

제외 했다. 또한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가했으며 실험 전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대상자에 대한 성별분포는 남성 

45.16% 여성 54.83%이며. 비교군은 남자5명, 여자5명 

총 1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다. 연령 및 성별 분포는 

Table 1. 과 같다.

Table 1. Gender distribution

age
a group listening 

to music M

Control group 

M

a group listening 

to music F

Control 

group F

20-29 4 1 2 1

30-39 1 1 2 1

40-49 4 0 9 3

50-59 5 3 4 0

total 14 5 17 5

2.3 연구 도구

2.3.1 뇌파 측정기

본 연구에 사용된 뇌파측정기는 ‘파낙토스’에서 개발

한 건식전극을 사용한 2 channel 시스템으로 밴드 형태

로 되어 있어 Fp1과 Fp2에서 뇌파를 측정할 수 있으며, 

Fpz를 그라운드 전극으로, 좌측 귓불을 기준전극으로 사

용하는 것이다. 시스템은 잘 알려져 있는 뇌파 측정기인 

Grass System(USA)과의 좌우 뇌파밴드의 알파, 베타, 

세타파 값에 대한 상관계수가 .916(p<.001)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입증된 바 있다[16]. 뇌파 신호 처리는 고속 퓨

리에 변환(FFT: Fast Fourier Transform)분석을 통한 주

파수별 진폭의 세기를 구하였다. 뇌파는 뇌의 활동 상태

와 활성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 지표로 다양한 인지영역 추적연구의 분석방법으

로 이용되고 있다[17]. 

 

2.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엑셀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배경뇌파와 청취중, 청취후 뇌파의 절

대값과 평균값을 구하여 비교한 다음, 통계처리용 데이

터 코딩(data coding)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21.0 통계 패키지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는 반복측정 분산분석과 

대응표본 t 검증을 하였으며, 모든 자료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자료의 통계적 유의 수준은 
*

p<.05, 
**

p<.01, 
***

p<.001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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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wav
(1) M(SD)  (2) M(SD) (3) M(SD) (4) M(SD) (5) M(SD) (6) M(SD) F  Paired t-test

�

Fp1 6.49(3.77) 6.50(2.92) 6.47(2.37) 5.60(1.11) 6.11(2.23) 6.03(1.92) .327
No significant 

results

Fp2 8.08(4.25) 7.82(4.40) 7.63(2.93) 6.76(1.39) 6.70(1.85) 6.82(2.02) .823
No significant 

results

�)

Fp1 5.24(2.17) 5.18(1.94) 5.24(1.64) 4.83(1.22) 4.95(1.27) 5.13(1.38) .382
No significant 

results

Fp2 6.16(1.83) 5.49(1.67) 6.29(1.61) 5.54(1.37) 5.65(1.36) 5.75(1.60) 1.45
No significant 

results

α 
Fp1 4.05(2.25) 4.18(2.46) 4.18(2.30) 4.01(2.34) 3.78(1.96) 3.62(1.46) .881

No significant 

results

Fp2 4.40(1.92) 4.52(2.67) 4.60(2.48) 4.37(2.50) 4.26(2.49) 4.09(1.66) .614
No significant 

results

SMR 

Fp1 1.92(0.72) 1.85(0.69) 1.70(0.51) 1.96(0.78) 1.93(0.66) 1.92(0.57) .662
No significant 

results

Fp2 1.97(0.65) 1.98(0.72) 2.00(0.55) 1.96(0.68) 2.06(0.74) 2.12(0.76) .270
No significant 

results

-β

Fp1 1.40(0.47) 1.35(0.45) 1.31(0.33) 1.55(0.85) 1.41(0.56) 1.40(0.42) .498
No significant 

results

Fp2 1.40(0.15) 1.35(0.14) 1.31(0.10) 1.55(0.27) 1.41(0.18) 1.40(0.13) .316
No significant 

results

+β(

Fp1 0.61(0.20) 0.63(0.21) 0.60(0.17) 0.63(0.26) 0.66(0.32) 0.65(0.17) .424
No significant 

results

Fp2 0.64(0.21) 0.66(0.20) 0.74(0.28) 0.64(0.21) 0.65(0.25) 0.69(0.21) .608
No significant 

results

� / S

MR

Fp1 2.79(0.86) 2.84(0.71) 3.13(0.75) 2.63(0.69) 2.68(0.71) 2.71(0.36) 2.02
No significant 

results

Fp2 3.40(1.29) 2.90(0.73) 3.21(0.88) 3.00(0.94) 2.91(0.79) 2.80(0.53) 1.48
No significant 

results

�/α

Fp1 1.73(0.63) 1.74(0.66) 1.75(0.65) 1.68(0.65) 1.80(0.58) 1.81(0.68) .144
No significant 

results

Fp2 1.98(0.81) 1.99(1.00) 1.89(0.79) 1.82(0.61) 1.83(0.56) 1.77(0.38) .486
No significant 

results

α/-β 

Fp1 2.87(1.25) 2.93(0.92) 3.13(0.86) 2.67(0.90) 2.64(0.76) 2.53(0.45) 1.394
No significant 

results

Fp2 3.04(1.06) 3.05(1.04) 3.15(0.89) 2.80(0.84) 2.80(0.88) 2.70(0.56) 1.072
No significant 

results

Paired t-test=p<.05

Table 2. Repeated-measures ANOVA (Control group)

3. 연구 결과 

3.1 대조군의 결과

다음 Table 2는 여섯 번 측정한 대조군 뇌파의 평균

과 표준편차,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F값과 유의수준, 그

리고 각각 두가지 경우씩 대응표본 t검증 결과를 나타낸

다. 이 실험은 모든 뇌파를 폐안시 측정하였기 때문에 음

악을 청취하지 않고 눈만 감았을 경우에도 α(알파)파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가설 하에 두 군의 뇌파 변화를 비

교했다. 표에서 (1)~(6)은 실험군과 똑같은 조건을 주기 

위해 측정한 40초간 폐안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까지

의 뇌파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며 F값은 반복측정 분산분

석값을 나타낸다.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 α

파는 (2),(3)에서 조금 증가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

려 감소했으며 반복측정 분산분석과 대응표본에서 α파

를 비롯한 전 대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도 역시 없었다. 

3.2 대조군과 비교한 실험군의 뇌파 

Table 3은 본 실험에서 배경뇌파와 세가지 음악 청취

중, 청취후 Fp1, Fp2의 뇌파의 평균(M)과 표준편차(SD), 

반복측정 분산분석 F값과 유의수준, 그리고 대응표본 t

검증 결과를 나타낸다. 먼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봐

도 대조군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다. 대조군의 

알파를 비롯한 대부분의 평균 값들이 거의 변화가 없거

나 감소한 반면 실험군 뇌파는 �부터 +β까지 Fp1, Fp2

의 모든 대역에서 음악을 듣기 전 배경뇌파보다 음악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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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wave

① back  

ground

M  (SD)

②  funeral  

march 

M  (SD)

③ the river  

kwaimarch 

 M (SD)

④ prelude 

M  (SD)

⑤ after

M  (SD)
F  Paired t-test

�
Fp1 8.05(6.39) 9.70(8.63) 9.37(5.91) 9.47(6.33) 8.19(2.66) 1.140 No significant results

Fp2 8.76(5.83) 9.12(5.88) 10.03(5.98) 11.02(8.66) 9.11(3.07) 1.253 No significant results

�)
Fp1 5.92(3.25) 6.86(3.67) 6.64(2.65) 6.92(2.64) 6.41(1.70) 1.561 No significant results

Fp2 6.45(2.91) 7.08(2.56) 7.59(2.78) 8.15(3.80) 7.28(1.67) 3.124
* ①<②, ①<④, ②<④, ③<④

α 
Fp1 3.75(1.71) 5.45(2.89) 5.61(2.96) 6.20(3.30) 6.10(3.23) 15.405

***
①<②, ①<③, ①<④, ①<⑤ ②<④, ②<⑤, 

③.<④ 

Fp2 4.25(2.01) 6.03(3.24) 6.20(3.07) 7.02(3.52) 6.85(3.31) 19.088
***
①<②, ①<③, ①<④,①.<⑤, ②<④, ②<⑤, 

③.<④, ③<⑤

SMR 

Fp1 1.77(.625) 2.13(.551) 2.13(.589) 2.32(.691) 2.31(.759) 10.264
***
①<②, ①<③, ①<④, ①<⑤, ②<④, ③.<④, 

③<⑤

Fp2 1.96(.648) 2.42(.550) 2.39(.570) 2.63(.687) 2.68(.689) 16.647
***
①<②, ①<③, ①<④, ①<⑤, ②<④, ②<⑤,

③.<④, ③<⑤,

-β

Fp1 1.34(.459) 1.59(.361) 1.64(.496) 1.75(.610) 1.76(.637) 8.867
**

①<②, ①<③,  ①<④, ①<⑤, ②<④, ③<⑤, 

Fp2 1.48(.526) 1.76(.357) 1.81(.404) 1.96(.503) 1.89(.457) 12.404
***
①<②, ①<③, ①<④, ①<⑤, ②<④, ②<⑤, 

③.<④

+β(

Fp1 .640(.223) .800(.281) .843(.362 .856(.325) .832(.364) 7.824
*** ①<②, ①<③, ①<④, ①<⑤ 

Fp2 .697(.244) .839(.180) .873(.232) .940(.259) .927(.277) 11.567
***
①<②, ①<③, ①<④, ①<⑤, ②<④, ②<⑤, 

③<④

�/SM

R

Fp1 3.35(1.31) 3.18(1.15) 3.13(.878) 3.08(.981) 2.97(.998) 1.017 No significant results

Fp2 3.30(.905) 2.92(.665) 2.92(.875) 3.08(.822) 2.82(.672) 2.480
* ⑤<①

�/α
Fp1 2.11(.845) 1.94(1.28) 1.90(1.08) 1.84(1.26) 1.63(.775) 2.059 No significant results

Fp2 2.09(.749) 1.74(1.10) 1.84(1.06) 1.54(1.34) 1.59(.876) 1.894 No significant results

α/-β 

Fp1 2.82(.888) 3.39(1.45) 3.46(1.60) 3.58(1.65) 3.53(1.58) 5.899
*** ①<②, ①<③, ①<④, ①<⑤

Fp2 2.95(.975) 3.36(1.41) 3.38(1.33) 3.54(1.46) 3.59(1.40) 5.419
***

①<②, ①<③, ①<④, ①<⑤, ②<⑤,

*p<.05, **p<.01, ***p<.001,  Paired t-test=p<.05

Table 3. Repeated-measures ANOVA (Experimental group)

취중과 청취후  뇌파에서 값이 높아 졌다. 또한  대체로 

낮아질수록 주의력이 좋아짐을 나타내는 �/SMR과 신

체적 긴장도를 나타내는 �/α 비율이 청취 중과 청취 후 

에서 배경뇌파보다 낮아졌다. 반면에 뇌의 활성 정도를 

나타내는 α/-β는 높아져 α파의 비율이 증가 했으므로 음

악청취시 뇌가 휴식을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8]

3.3 실험군 좌,우 뇌파의 활성도 차이

Table 3에서 Fp1과 Fp2를 비교해 보면 장송곡 Fp1의 

�만 제외한 모든 실험군 뇌파의 �부터 +β까지 모든 

대역에서 Fp2값이 더 우세했다. �값을 비교해 보면 

Fp1과 Fp2 순서로 볼때 back ground 8.05 < 8.76, 

funeral march 9.70 > 9.12 the river kwaimarch 9.37 < 

10.03 prelude  9.47 < 11.02 after 8.19 < 9.11였는데 유

독, funeral march 청취시 �파만 Fp1에서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3.4 실험군 음악 청취 뇌파간 유의수준 비교

다음 Table 3의 반복측정분산분석의 Fp1, Fp2의 F값

과 유의수준을 보면, 반복측정 분산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온 대역 중에서

어느 음악들 간의 뇌파에서 유의하게 나왔는지 확인

하기위한 분석방법으로 대응표본 t검증으로 p < .05 수

준에서 유의미하게 나온 각각 배경뇌파와 음악뇌파, 배

경뇌파와 청취후, 두 종류의 음악들 간, 음악뇌파와 청취

후등 각각 두 종류씩 뇌파의 분석에서 뇌파의 크기를 나

타냈다. 

먼저 전체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수면과 관련

있는 �,�를 제외한 α부터 +β까지 그리고 α/-β에서 공

통적으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유의하게 나왔으며 음

악 뇌파들간의 비교를 위해 분석한 대응표본 t검정결과 

①<②, ①<③, ①<④, ①<⑤으로 배경뇌파와 비교한 네

가지의 경우 반복적으로 모두 동일하게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대역별로 살펴보면, 졸릴때 나타나는 �파 에서는 

Fp2에서만 p<.05 수준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는데 대

응표본 결과를 보면, ①<②, ①<④, ②<④, ③<④로 프랠

류드④가 청취후를 제외한 세가지 뇌파, 배경뇌파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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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곡②, 콰이강의다리 행진곡과의 비교에서 유의하게 값

이 가장 많이 증가 했다. Fp1. Fp2 모두 유의수준 

p<.001인 편안한 이완상태를 나타내는 α파와 주의상태

에서 나오는[19] SMR파는 대응표본 t검증에서 가장 유

의한 결과가 많이 나왔다. 이 두 대역에서는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대부분의 두 음악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는데 장송곡②과 콰이강의 다리 행진곡③ 두 음악간의 

비교분석 결과 α, SMR뿐만 아니라 어느 대역에서도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밖에 사고 활동 시 나타나는 -β, 

긴장, 흥분 시 출현하는 +β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

과들이 나왔다. 주의력과 관계있는 �/SMR의 Fp2에서

는 배경뇌파보다 청취 후에 값이 낮아지는 유의한 결과

가 나와 주의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고, 활성정도를 나

타내는 α/-β는 배경뇌파에 비해 값이 커졌다. 이 결과로 

α파의 비율이 증가한 것을 의미하므로 뇌가 휴식을 취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Table 2와 3을 비교해 보면 실험군의 음악 청취 

중 뇌파와 청취 후 뇌파는 가장 많이 증가한 알파값을 

비롯해 �의 Fp1, Fp2, �의 Fp1을 제외한 모든 대역에

서 유의하게 증가했고, 대조군의 음악을 듣지 않고 있을 

경우 모든 대역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음악

이 뇌의 이완과 뇌파의 변화를 유도한다고 보여 진다. 특

히 눈을 감고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알파파 증가현상

이 대조군에서 나타나지 않아 알파파 증가가 음악 청취

로 인한 효과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둘째, Table 3을 보면 배경 뇌파에 비해 음악 청취 시

와 청취 후에 많은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의 음악 청취 시와 청취 후에 Fp1. Fp2의 알파와 SMR

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Fp2의 �/SMR와 Fp1. Fp2  α

/-β 값의 유의한 변화는 이완된 주의각성이 이루어졌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은 음악 청취 결

과에서 나온 알파파의 증가는 마음의 안정과 이완 상태, 

SMR파의 증가는 주의각성 상태임을 의미한다[20].는 

정철우등의 연구 에서 처럼 음악 청취가 마음의 안정과 

이완, 그리고 주의 각성을 유도한다고 보인다. 또한, 문

덕홍등의 6가지 음악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

하지만 SMR파의 증가를 가져와 집중력을 증가시킨다는

[21] 선행연구 결과에서 알파파 결과는 상충되고 집중력

을 증가시킨다는 SMR파 결과와는 일치한다. 즉, 본 연

구에서 음악청취는 심신의 이완을 유도해 스트레스 해소

에 도움을 주며 주의 각성을 일으켜 집중력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특히 뇌파가 가장 많이 활성화 된 

음악은  편안한 정서를 느끼는 프랠류드였다. 프랠류드

가 알파와 SMR 뿐만 아니라 Fp2에서 세타부터 고베타

까지 전 대역의 진폭이 월등하게 유의한 값으로 높아진 

것을 보면 세가지 음악중 가장 Fp2의 전체적인 활동성

을 유발하는 음악이라고 보인다. 또한 음악들 간에  평균

값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난 장송곡과 프랠류드를 주

목해 보면 똑같이 조용한 음악인데도 느껴지는 정서의 

차이가 빠르고 활기찬 콰이강의 다리 행진곡과의 차이를 

앞선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넷째, 장송곡 청취 시 델타파만을 제외한 모든 파와 

다른 두 음악의 모든 영역에서 Fp2 뇌파가 더 우세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음악적 기능은 우반구에서 담당하고 있

다는 선행연구들[22], [23], [24]를 지지하는 결과다. 다

만 장송곡에서 예외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Fp1 델타파

는 좌뇌의 활성화를 낮추는 효과가 다른 음악에 비해 높

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델타파는 부정적 반응에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황민철등[25]의 연구를 참고하여 

이 음악이 긍정적 정서를 불러들이는 다른 음악과는 달

리 부정적 정서를 불러오는 장송곡 이라는 특별한 정서

를 바탕에 두고 작곡되어진 점을 착안해 보면, 황민철등

의 논문을 지지하는 의미 있는 결과로 주목된다.

다섯째, 음악 청취후의 변화를 보면 음악을 듣고 난 

후에도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 되는걸 볼 수 있다. 그

리고  Fp1의 저베타, Fp2의 SMR과 α/-β가 청취중 보다 

유의하게 더 높아진 것은 음악 청취중 보다 오히려 우뇌

의 이완된 집중이 더 좋아짐을 시사한다. 이것은 음악을 

듣고 난 후의 음악 청취의  효과라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처리와 주의각성에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한다는 전전두엽의 Fp1과 Fp2에서 EEG 알파 

비대칭 연구들처럼[26] 각기 다른 정서의 음악을 들었

을 때의 뇌파 변화를 Fp1과 Fp2에서 연구해 음악에 따

른 신경생물학적 특성의 변화를 정량화 하여 연구해 보

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 연구 결과로 음악을 듣고 

감성의 변화를 느끼는 것은 실제로 뇌의 활동성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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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쳐 감성적인 변화와 뇌의 이완 그리고, 주의 각성

의 차이를 유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는 

감성 공학 이나 음악치료 또는 학습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제품 및 환경을 창조하는 기초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음악과 실험을 통한 통계적인 분

석이 필요함에 따라 음악별 뇌파의 특성에 관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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